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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기사를 읽고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논술하시오.

 '기숙형 고교(高校) 농촌에 더 많이 지어라

  교육부가 정부 예산으로 기숙사 지을 돈을 지원해줄 군(郡)단위 지역 기숙형 공립고 82곳을 선정했다. 이 학교들은 평균 38억원씩 모두 3173억원을 지원받아 내년까지 냉·난방 설비와 실내 화장실을 갖춘 기숙사를 짓게 된다. 이 사업으로 9000명의 농·어촌 학생이 한 달 20만~25만원씩 내고 2~4인1실 기숙사 생활을 한다. 기숙형 공립고들은 방과 후 1인 1악기, 1인 1운동 등 다양한 특기를 가르치고 영어교육, 독서교육도 시킨다는 계획이다.

 요즘 시골에 가 보면 두어 집 건너 한 집꼴로 폐가(廢家)다. 젊은이가 괜찮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자녀에게 괜찮은 교육도 시켜줄 수 없으니 너도나도 집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는 것이다. 1980년 1000만명을 넘던 농촌 인구는 지금 340만명으로까지 줄었다. 교육부가 작년 3월 전국 고2 학생의 사교육 받는 비율을 조사했더니 서울 74.8%, 광역시 63.8%, 중소도시 58.4%, 읍·면 지역은 31.2%였다. 사교육 격차는 학업 성취도 격차를 낳게 된다. 교육개발원 조사에서 고교생 수학 평균 점수가 도시는 49.39~51.69점, 읍·면은 33.57점이었다. 이런 형편이니 학부모는 기를 써서라도 도시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농촌은 대부분 비(非)평준화 지역이다. 공립학교에 기숙사가 생기면 사립학교들도 학부모 선택을 받기 위해선 더 긴장하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의욕 있는 사립학교가 기숙사를 짓겠다고 할 경우 저리(低利) 융자로라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가 생기고 사립학교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자녀 교육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는 현상은 개선될 것이다. 전남 곡성고의 경우 교육부와 지자체에서 2006년 기숙사를 지어줬더니 2005년 3.5%에 불과했던 외지(外地) 학생이 올해 신입생 중 32.3%로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농·어촌 교육이 살면 농·어촌 인구가 늘고 농·어촌 경제에도 생기가 돌게 된다. 지방에 공기업을 흩어놓는 허울뿐인 지역 균형 발전보다는 농·어촌 교육 수준을 높여놓는 게 지방 인구를 늘리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더 빠르고 더 확실한 길이다.

[조선일보 사설-20080827수]

또다른 교육격차 낳을 기숙형 공립고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농산어촌 지역의 고등학교 82곳을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했다.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되는 기숙형 공립고를 도-농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의 결과, 중앙과 지방 사이, 도·농 사이, 심지어 한 도시 안에서도 부유층 지역과 빈곤지역 사이 교육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이니 이를 해소할 정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정부가 추진하는 기숙형 공립고 정책이 그 답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한 고교 82곳 가운데 62곳이 기존의 농산어촌 우수교인 것만 봐도 그렇다. 교육 낙후지역 학교 가운데, 이미 지원이 집중돼 여건이 좀더 나은 학교들이 주로 선정된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이들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장공모제, 교사초빙제 등을 통해 우수교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된 재원과 인력이 기숙형 공립고에 집중될 경우, 지금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 역내 다른 학교들의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돼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뒤처진 다수를 버려두고 앞서가는 일부만 건지겠다는 이명박식 교육정책의 또 하나의 표본에 다름 아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들 기숙학교가 입시학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는 과도한 입시위주 수업을 방지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누가 이를 믿겠는가. 특수목적을 내세워 설립됐던 과학고나 외국어고 등 특목고조차 입시기관화한 게 현실이다.

 이들 학교 대부분이 비평준화 지역에 있어, 입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점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교과부는 기숙형 공립고를 ‘돌아오는 학교’로 육성할 수 있다는 기대도 표명했다. 학교가 입시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경우, 다른 지역 학생들을 유치할 수도 있다는 뜻일 터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 도시지역 학생들이 농촌에 위장전입해 각 대학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특별전형의 혜택을 차지했던 예처럼, 생각지 않은 부작용을 부를 위험도 있다.

 어차피 기숙형 공립고를 도입하기로 했다면, 정부는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는 게 도리다. 

[한겨레신문 사설-20080827수]

  1. 두 사설을 대조하여 읽고 군(郡) 단위 농산어촌 기숙형 공립고 선정에 대한 자신의 찬반 입장을 밝히고, 그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쓰시오. (800자 내외)

2. 맞춤법에 맞게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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